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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년 7월 15일 대통령 발언록

국정과제회의

통합과 상생은 목표이자 전략입니다. 

수고해 주신 균형발전위원들과 새로운 토론과 관련해 참석해주신 지역의 

단체장, 지역대표 여러분 감사합니다. 통합과 상생을 항상 얘기합니다. 그

것이 대립과 분열보다는 그 자체가 훨씬 좋은 목표이고 실제로 효율적인 

사회를 만들기 위해 통합과 상생이 꼭 필요합니다. 통합과 상생은 목표이

자 전략입니다. 

통합과 상생의 조건은 균형입니다  

그런데 흔히 통합과 상생을 얘기하면서도 그 조건에 관해서는 소홀히 하는 

경향이 있습니다. 싸울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어서, 서로가 불편

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 서로 만족하고 협력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결국 

통합과 상생의 조건은 균형입니다. 정서적 요인도 있지만 정서적 요인은 

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전선은 뿌리를 찾아가보면 차별과 소외에서 비롯됐습

니다. 그래서 균형이 중요합니다.

 

수도권 대도시 집중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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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 전략을 내놓고 수행하고 있으나 가장 포괄적인 정

책이 균형발전입니다. 그러나 발전은 속성상 단기적인 발전 위주로 가고, 

단기적 발전에 집중할수록 수도권 집중, 대도시 집중 정책이 나올 수밖에 

없습니다.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불균형을 만들고, 전체 발전 역량을 

훼손시키는 것이고, 장기적으로는 발전에 도움이 안 됩니다. 수도권 대도

시 집중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. 낙후된 지역에 집중 투자해 나

가야 합니다.

  

빠른 성과를 내려면 수도권에 집중해야 합니다. 그러나 멀리 내다보려면 

낙후됐다고 하는 소외된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. 어느 것도 

소홀하지 않게 치우치지 않게 균형 있게 가야 합니다. 수도권에 사는 국민

의 처지에서 볼 때에도 수도권이 사업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유리한 

점이 있으나, 사람이 사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. 다양한 경험을 두루 거

치고 살아야 하고, 국토 전체의 생태계나 환경도 중요합니다. 다양한 인생 

경험으로 인생을 질 높은 사회에서 살면서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는 국토 

전체가 골고루 잘 살아야 합니다. 낙후지역에 돈이 들더라도 낙후지역이 

미래사회의 중요한 자산으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합시

다. 

 

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집중적 투자가 가능합니다.  

여러분이 보기에 보따리가 적다고 그럴지 모르나 자원을 투입할 때 성과에 

대한 믿음이 있어야 투입할 수 있습니다. 성공을 많이 시켜야 하고 성공사

례를 바탕으로 집중적 투자가 가능합니다. 첫 술 밥이 허기진다고 느끼더

라도 성공시켜서 그 뒤에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당장 

투자에 투입되는 예산의 크고 작기에 집착하지 말고 성공하는 사업을 만드

는데 지혜를 모아주십시오.


